
이용자 관점의 고속철도 공급 형평성과 이슈: 호남 및 경부선을 중심으로

임광균†, 이상현, 장우성

초 록  전국의 2017~2022년 동안 연평균 고속철도 이용자 수 약 82백만명에서 2023년 
95백만명(일평균 26만명)으로 증가되었다. 점유율로 보면, KTX는 74%, SRT 26%를 보였다. 
코로나 이후 고속철도 이용자 수는 다시 회복되어 목요일 오후부터 좌석을 예매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특히, 광주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철도 좌석을 구하는 것이 어려워, 광주시민들은 
경부고속철도 열차 현황과 비교하여 ‘호남 홀대론’과 같은 영호남 지역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제로 호남선과 경부선의 고속철도 공급현황과 좌석점유율을 각각 비교하고 지역의 
인구와 비교한 공급의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호남과 영남의 인구 
비율이 대전권을 제외하더라도 2.5배 더 많은 상황에서 익산과 동대구를 기준으로 공급되는 
좌석의 규모는 동대구가 익산의 2.4배로 인구비율과 거의 유사하였다. 즉,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고속철도의 ‘호남 홀대론’은 존재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좌석 부족 해결을 위한 가능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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